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26 

 

한국노총빌딩 909

 

호 / 

 

발행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들불처럼 

 

번지다!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분쇄 

 

투쟁, 

 

전국 

 

각지의 

 

회원조합으로 

 

확산

 

국회 

 

앞 1

 

인시위 2

 

일차

 

국회 

 

앞 1

 

인시위도 

 

이틀째를 

 

맞았다. 

 

오전 

8:30

 

분부터 

 

진행된 

 

연맹 

 

위원장의 1

 

인 

 

시위에 

 

이어, 

 

권재석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현

 

장직노조 

 

정회권 

 

위원장이 

 

이날 

 

시위에 

 

동참

 

했다.

LH

 

노조 

 

중식집회, ‘

 

불이익 

 

불사할 

 

것’

LH

 

노조(

 

위원장 

 

박해철)

 

도 

 

경남 

 

진주에서 

 

투쟁

 

의 

 

함성을 

 

울렸다. LH

 

노조는 

 

지난 19

 

일 

 

본사

 

사옥 

 

로비에서 LH

 

노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노

 

조 

 

조합원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노예연

 

봉제 

 

저지 

 

및 

 

강제퇴출제 

 

분쇄’ 

 

중식집회를 

 

개

 

최했다. LH

 

노조는 

 

이달 

 

중순, 

 

복수노조 

 

상황

 

을 

 

악용해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징구하려 

 

하

 

자 

 

부당노동행위로 

 

사장을 

 

고발조치했으며, 

 

양노조의 

 

협의 

 

하에 

 

과반수노동조합을 

 

신설한 

 

상황이다. 

 

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노예연봉제

 

와 

 

쉬운해고제 

 

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경평불

 

이익과 

 

임금동결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부산항만공사노조 

 

교섭권 

 

위임

 

부산항만공사노조(

 

위원장 

 

전찬규)

 

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 

 

관련 

 

교

 

섭권 

 

및 

 

체결권을 

 

연맹으로 

 

위임했다. 

 

노조는 

 

연맹 

 

투쟁지침에 

 

따라 

 

내부 

 

의결절차를 

 

거친 

 

후 

 

상급단체로의 

 

교섭권 

 

위임 

 

절차를 

 

마무리

 

했다. 

 

지난 20

 

일,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은 

 

성

 

과연봉제 

 

도입안을 

 

기습적으로 

 

이사회에 

 

상정

 

하여 

 

처리하려 

 

시도했으나, 

 

노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무산되었다.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측에 

 

맞서 

 

부산

 

항만공사노조도 

 

상시 

 

비상체제 

 

전환, 

 

사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노조 

 

배수진의 

 

각오 

 

다져

 

지난 18

 

일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격

 

적인 

 

투쟁에 

 

돌입한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 

 

이택기)

 

의 

 

투쟁결의가 

 

비장하다. 

 

도공노조는 

 

지난 20

 

일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타 

 

기관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반드시 

 

저지하여 

 

조합원의 

 

생존

 

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는 

 

투쟁속보를 

 

통해 ‘

 

노조집행부는 

 

노예

 

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막아내지 

 

못 

 

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

 

며 ”

 

사즉생(死卽生)

 

의 

 

각오

 

로 

 

오직 

 

조합원만 

 

바라보겠다“

 

고 

 

결의를 

 

내보

 

였다. 

 

도공노조는 

 

출정식이후 

 

각 

 

사업소에서 

 

출근 

 

선전전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6

 

년 4

 

월 21

 

일(

 

목)

 

제6

 

호


